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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첨단전략산업 중심으로 심판전문성 높인다
- 심판원 36개 심판부 중 9개 심판부 첨단전략산업 중심으로 운영 -
- 심판 전문성 강화 및 조속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기대 -

 특허청(청장 김완기) 특허심판원은 ’25. 1. 1.부터 심판전문성 강화 및 상표

분야의 신속한 심판처리를 위하여 특허심판그룹 간 업무를 재정비하고 심판관 

배치를 새롭게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허심판그룹은 전통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최근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기술의 융복합화 추세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허심판원은 이러한 최신 기술동향에 맞춰, 첨단전략산업 중심으로 심판

그룹을 재정비하고 전담심판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허심판원은 총 36개의 심판부 중 첨단기술을 담당하는 전담심판부를 기존 

6개에서 로봇, 바이오, 의약품을 추가하여 9개 분야*로 확대하고, 신설된 3개 

심판부에 박사, 기술사, 심사·심판 고경력자 등 전문성 있는 심판관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 전담심판부 분야 : (기존) 반도체, 모빌리티, 이차전지, AI, 차세대 통신, 디지털미디어 

+ (추가) 바이오, 로봇, 의약품

 또한 최근 심판청구가 집중되고 있는 상표분야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상표 심판관을 추가로 배치하고, 기계전자상표, 화학식품상표 및 

생활용품상표·디자인을 중심으로 업무를 재정비하여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심판업무 재정비를 통해 심판 

전문성을 높여 지재권 분쟁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빠르고 정확하며 공정한 심판업무 수행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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